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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예멘 내전으로 현

재 500만여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내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가가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구호품 수송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교전

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구호단체들은 전했다.

19일‘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

드런은 예멘 아동 52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3만6,000여 명의 아이들

이 올해 안에 숨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헬레 토르닝 슈미트 대표는“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음식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북예

멘 지역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너무 지쳐 울 힘

도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영국 런던 부동산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더타임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래

에셋자산운용 등 한국 투자기관들은 올해 들어 런던 오

피스 빌딩에 19억5천만 파운드(한화 약 2조9천억 원)를 

투자했다.

국민연금공단(NPS)은 런던 홀본 지역에 위치한 골드

만삭스 본사 건물을 11억6천만 파운드(약 1조7천억 원)

에 매입한 뒤 다시 골드만삭스와 25년간의 임대차계약

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런던 금융가인 시티의‘20 올드 

베일리’건물을 3억4천100만 파운드(약 5천억 원)에,‘캐

논 브릿지 하우스’를 2억4천800만 파운드(약 3천700억 

원)에 사들였고, 한국투자증권은 펜처치스트리트 정류

장 인근의‘70 마크레인’을 매입하는데 2억 파운드(약 3

중국이 좋아하면 씨가 마른다는 말이 있다. 산

해진미부터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탓에 희생되는 동물 상당수가 멸

종위기에 놓여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

고 이제는 그 범위가 나무에까지 다다랐다.

19일일‘서울신문’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자단나무로 만든 가구가 중국 상류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자단나무는 중국

을 비롯해 대만과 인도 남부, 중남미 등 아열대에 

분포하는 상록나무로, 40m까지 성장하며 붉은

색의 매우 단단한 목질을 가지고 있다.

단단함 때문에 가공이 어려운 편이지만, 나뭇결

의 아름다움 때문에 가구나 악기 제작 시에 가

치가 매우 높은 목재로 평가된다. 재단할 때 나

는 장미향 때문에‘로즈우드’(rose wood)라 불리

기도 한다.

문제는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다 보니, 자단나

무가 몇몇 동물처럼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다. 이에 중국의 일부 목재업자들은 동남아시아

와 아프리카 등지로 눈을 돌렸다. 중국 외 기타 국

가들에 서식하는 자단나무도 위험에 처해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조사국

(EIA)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거래되는 자단나

무 목재의 40~50%는 서아프리카에서 수입된 것

으로 조사됐다. 자연 보호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밀반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단나무 

종을 보호수종으로 지정하고 UN도 자단나무의 

멸종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에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다고 환경보호단체들은 

주장했다.

예멘의 극심한 기아는 내전으로 일상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통화가치마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심화하는 형국이다. BBC방송에 따르면 교사,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이들의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심

한 경우 2년 째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

다. 여기에 내전 초기와 비교해 예멘의 통화 리알의 가치

가 180%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같은 기간 

68% 상승하면서 시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 예멘 중서부 항구도시 후다이다의 불안이 커지는 

것도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후다이다

는 구호단체들의 교역물품이 모이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지난달 말 폭격으로 아동 22명과 여성 4명이 숨지는 사

건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송 기능을 잃어가고 있

다.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예멘 내전이 종식될 기미

는 보이지 않고 있다.

천억 원)를 투자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발 투자 규모는 30억 파운드(4조4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금융기관이 런던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 적극 뛰

어드는 것은 수익률 때문이다. 런던 오피스 빌딩의 임대 

수익률은 연 4.25%로 독일 프랑크푸르트(3.25%)보다 

높다.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런던 부동산 시

장에 투자가 말라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파

운드화 가치가 하락하자 아시아로부터 투자가 몰려들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제한을 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큰손이 되

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멘 아동 500만 명, 내전 탓 기아에 허덕

한국, 런던 부동산 시장 ‘큰손’ 부상

중국인이 좋아하니 
씨 마르는 자단나무


